
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임태홍



232   한국 유교 레포트

1. 머리말

‘한류’란 무엇일까? 그것은 원래 중국 사람들이 만든 단어다. 그것을 

우리말로 다시 풀이하자면 ‘한국문화 붐’ 혹은 ‘한국문화 열풍’이라

고 할 수 있다. ‘한류’와 ‘한국문화’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다른 개념

이다.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외국사람 들이 엿보고 같이 즐기

는 것이 한류다. 예를 들면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싸이가 한국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한류’가 아니다.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그것은 ‘한류’다. 물론 외국인들이 싸이의 

한국 공연을 인터넷으로 보고 같이 즐기는 것도 ‘한류’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미묘하지만 한류의 주체는 한국인들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기도 하다. 콘텐츠를 만들어낸 한국인들과 그것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서로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이 한류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도에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서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을 소개하고 성과를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에 소개된 한국문화 콘텐츠에 유교문화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그 요소는 한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문제 

등을 다룬 논문에 주목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한중일의 한류 관련 논

문 경향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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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한류와 유교’ 연구

국회도서관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보면 2015년도에 338건의 

논문이 검색된다.(2016년 9월 3일 현재) 해외의 한류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 논문들이다. 그 중에 도서자료 20건, 학위논문은 46건, 학술기

사 214건, 기타 인터넷자료 등은 58건이다. 같은 조건으로 2014년도

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해보면 총354건이 검색된다. 그중에서 도서자

료는 30건, 학위논문은 31건, 학술기사는 225건 기타 인터넷자료 등

은 68건이다. 전체적으로 2015년은 2014년보다 16편 줄었다. 도서

자료는 10건, 학술기사는 11건이 줄었다. 하지만 학위 논문은 15건이 

늘어났다. 이 수치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한류를 연구하려고 하는 연

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2015년에 발표된 학술논문만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한류를 다룬 논문이 20편 가깝게 가장 많았다. 동남아시아, 남

미, 일본은 각각 6편－9편 정도였다. 미국과 중동지역과 북한은 각각 

3, 4편 정도였다. 유럽, 대만, 아프리카, 몽골, 루마니아 등 지역도 1, 2편

씩 발표되었다. 한류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된 것이다. 그 바람이 특히 큰 지역은 한중

일과 동남아시아 지역이지만, 미국, 유럽, 남미 등지에서도 한국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것은 한류 콘텐츠 안에는 우리

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매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보편적으로 신기하거나 기이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

다. 하지만 그러한 것마저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어필할 수 있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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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류 논문 중에는 경제나 산업과 연계시켜 분석한 것이 적지 않다. 

적어도 50여 편 이상의 논문에서 그러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중에

서도 가장 논의가 많은 것은 화장품과 뷰티산업, 그리고 패션과 디자인 

관련 논문으로 20편 정도다. 관광 산업과 관련된 논문은 약 10편, 국가 

브랜드와 국가이미지 관련 논문은 6편,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5편 정도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인들이 잘 사용하

는 화장품과 의상을 즐기고 한국여성들처럼 꾸미고자 하는 욕구가 생

긴 것이다. 동시에 한류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바꾸게 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며,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 논문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하면 6·25전쟁, 혹

은 호전적인 북한만을 떠올리던 외국인들이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한국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다.

대만의 어떤 예능 프로그램(WTO姉妹會)에서 대만의 국적을 버리

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한다면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싶으냐는 앙케

이트 조사를 하였다.(2016년 7월 12일) 75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는 응답은 33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2위

인 일본, 싱가폴은 137명, 3위인 미국은 45명이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선호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데 더 놀랐다. 마당 바깥 담장에서 한국인들이 노는 모습을 지

켜보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마당 안으로 들어와 같이 뛰놀고 싶은 마음

인 것이다.

한류 분야별로 살펴보면 K‐POP 관련 논문이 약 20편, 드라마가 약 

10편, 언론과 방송 관련 내용도 10편 정도였다. 그리고 한식, 만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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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분야의 한류를 분석한 논문도 각각 3편∼5편이었다. 한류가 드

라마나 K‐POP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화의 다양한 분야로 퍼지고 있

음을 반영한 수치다. 

이러한 논문들 중에서 한류와 유교문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

은 없다.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 유교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대목이 보

인다. 

「동아시아 3국의 한류 : 한국, 중국, 일본 수용자 분석을 중심으로」

(박승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제23－1호, 2015. 2)는 한국영화가 한

중일 삼국의 관객들에게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면서 “유교적인 장유유

서의 도덕관이나 가족애 등을 다룬 콘텐츠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3국 

관객 모두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호의를 표하고 있으며, 폭력적이고 혐

오스러운 소재나 장면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영화에 담긴 유교적인 도덕관과 가족애가 중국과 일본의 

관객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이 된다는 것이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본 ‘문화한류’의 계시」(박영환, 『중국학보』71

권, 2015)는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 대한 저항이 한류를 창출해낸 핵심

적인 요소라고 본다. 저자인 박영환은 우선 중국의 지식인들이 한류의 

정체성을 ‘동양의 정신과 영혼이 충만한 내실 있는 문화’ 혹은 ‘전통유

교문화를 승화시킨 문화’로 정의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북경사회과학원의 리우진(劉瑾)이 <대장금> 속에는 유가 

공맹의 도인 인의예지(仁義禮智)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이나,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제연구소 연구원 짠샤오홍(詹小洪)이 <대장금>을 

보면 유교전통문화의 정수가 진열된 박물관을 참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 발언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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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는 강철근(『한류이야기』, 이채, 2006)이 한류가 21세기 

신낭만주의 산물이자, 탈식민주의, 탈근대주의의 계기 하에 나온 산물

이며, 한류는 광복이후 한국의 최대 걸작이자 기존 질서와 기성세대에 

대한 통쾌한 도전이라고 정의하였음을 지적한다. 또 그는 민주와 반전

통, 획일화와 다원화를 한국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으로 보고 “폐쇄적인 

시스템 보다는 개방적인 시스템, 남성위주·권위주의 사회보다는 양

성위주·민주적인 평등한 사회, 유가적인 획일화된 문화보다는 탈유

가적인 다원화된 문화,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

를 중시하는 정책, 전통적인 질서의 고수보다는 기존질서에 대한 변화

를 추구하는, 이러한 전통과 반전통의 대립과 조화를 토대로 한국사회

의 다양성과 개방을 추동하였고, 한류문화는 규제와 보호의 틀에서 벗

어나 자생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문화한류’열풍의 주역은 여성들이다. ……

여성위주의 드라마 작가들은 ‘문화한류’의 유행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

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드라마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한국사회의 변

혁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국 남성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21세기 디지털 문화시대에 사회적인 변혁에도 주도

적이지 못하였다. …… 여성들은 유연한 사회와 탈근대적인 철학으로 

한국 사회의 보수성과 낙후된 관념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안방에서 

TV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진보성을 견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한류 열풍

을 세계로 유행시킨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했다.

박영환은 한류를 ‘문화한류’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한다. 문화

한류에 대해서 그는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나, 그의 

논문에서 보여주는 문맥에 따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문화에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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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문화와 저급문화, 즉 대중문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

중문화를 통속적이며 깊이가 없는 다소 천박한 문화로 여기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대중문화는 그러한 이

분법적인 구분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한류는 더 그

러한 특징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문화한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천박한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지우고자 한 것이다. 

사실 한류는 문화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가 ‘문화한류’ 개

념을 도입한 점은 다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그가 말하는 ‘문화한류’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한류’를 

의미한다. 저질적인 문화로 볼 수 있는 한류가 세계인들에게는 고급

문화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중국과 일본의 고위 지도층들이 한류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한류 안에 담긴 반전통적인 측면과 탈근대성, 개방성, 탈유가

적 개방성 등을 강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현대 ‘한국문화’의 발

전 추이에 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문화의 일부에 대

해서 해외 사람들이 열광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는 것이다. 

머리말에 언급하였듯이 해외의 한류는 한국내의 한국문화와는 분

명히 다르다. 전통에 치열하게 저항하는 한국문화가 해외에 발신되었

는데, 해외에서는 그것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감상한다. 그 해석하고 

감상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한류’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지식

인들이 ‘한류’에서 유교적인 전통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잘못되었다

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박영환도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한류’

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는다면, 미묘하지만, 치밀한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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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해나갈 때 다양한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지적

을 해두고 싶다.

박영환의 지적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심층적이고도 치밀한 연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한류를 받아들이는 해외 한류 팬들, 특히 여성들

에게 한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신들이 처한 현실 세계에 대한 불만을, 심리적으로 나마,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개 중국에서 한류

를 언급한 사람들은 지식인들이나 정치가들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아

닌 일반 민중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한류 연구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한류와 유교’ 연구

일본의 학술 논문사이트(http://ci.nii.ac.jp/)에서 검색어 ‘韓流’로 검색을 

해보았다. 이 사이트는 순수한 학문적인 논문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서 발간한 일반 주간지, 잡지 등 기사도 포함한다. 검색된 결과에 근거

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논문 발표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의 왼쪽이 논문 편수고 오른쪽은 연도다.

그래프를 보면 한류 연구의 역사에서 두 차례의 붐이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2005년이다. <겨울연가>가 2003년 4월에 방

영되어 일본 전역에 큰 붐을 일으켰는데 그 결과 ‘한류’에 대한 논문이 

180편 가깝게 급증했다. 그 전 해만 해도 겨우 50편 정도였다.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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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가>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배용준 붐, 즉 욘사마 붐과 함께 한국

드라마 붐이 크게 일어났었다. 

두 번째는 2011년으로 80건이 발표되었다. 욘사마 붐이 이후에 한

류 관련 논문은 20편정도 까지 줄었으나 2010년에 소녀시대를 필두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 일본에 진출해 K‐pop붐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

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2015년에는 18편이 발표되었다. 이는 두 번의 고조기와 비교해보

면 크게 줄어 든 것이다. 드라마 붐이 일어난 뒤 다소 침체되었던 2009

년의 수준이다.

그러면 2015년에 발표된 문장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을까? 

한류의 영향에 대해서는 6편, 한류의 현황소개는 5편, 한류를 분석

한 경우는 4편, 기타는 3편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류가 한국 인식

에 미친 영향, 한류가 한일 관계에 미친 영향, 일본 언론의 혐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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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스타의 병역사정 소개, 아시아 지역의 한류 정착상황 소개, 일본

의 한류 비즈니스 현황소개, 한류 미디어 분석, 한류의 문화 융합성 분

석 등이다. 

전체적으로 2015년의 연구 경향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첫째, 한류

가 이미 정착한 것으로 보는 경향, 둘째 한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

으려는 경향, 셋째,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

시, 넷째 일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류를 소개

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부 주목되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월경하는 한류문화의 문화융합적 특성에 관한 이론적 탐구(越境す

る韓流文化のハイブリッド性に関する理論的探求)」(李光鎬, Journal of mass 

communication studies 86, 2015.1.31)는 미디어를 전공하는 일본 게이오

대학 문학부 교수 이광호의 논문으로 한국의 영화, 드라마, K‐POP 등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한국의 로칼 문화에 글로벌 문화의 각종 

요소를 어떻게 융합하여 세계의 여러 문화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

화상품을 만들어 냈는가를 분석, 소개한 것이다. 

「여성의 자유를 반영하는 한류(女の自由を映す韓流)」(北原みのり, 『社

会運動』417, , 2015.3)는 <한류에서 배우자>는 특집논문으로 실린 것으

로 『이제 안녕, 한류(さよなら、韓流)』(2013)를 쓴 기타하라 미노리의 문

장이다. 열렬한 한류팬이기도 하고 일본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는 여성 

활동가이기도 한 기타하라는 한류 안에 여성의 자유를 반영하는 측면

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류 현상을 보면 “대단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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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여성들이 

움직이면 분명히 문화도 경제도 움직인다. 나는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 앞으로 한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자신이 지켜보고 싶다. 『이

제 안녕, 한류』를 쓸 때 까지는 한류가 ‘자신의 욕망을 풀어주는 대상’

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아시아 여성들을 움직이는 무엇’이다. 그러므

로 일본에서 비난받고, 일본 남성들이 무시하고 싶은 한류와는 ‘이제, 

안녕’한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한류와는 아직 절대로 ‘안녕’이라고 말

하고 싶지 않다.”(<news－postseven>, 2013.4.14)

「한류가 정착한 아시아(「韓流」が定着したアジア)」(『潮』679, 2015.9)

와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 소프트파워를 이기기 위해서(アジア・マー

ケット 韓流ソフトパワーに勝つには)」(『文藝春秋』 9－1, 2015)라는 문장

을 쓴 하라다 요헤이(原田曜平)는 시장분석가이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

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좀 더 현지 시장

에 밀착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한류 상황을 이렇게 소

개하였다. 

“아직도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나 TV를 틀면 한류 드라마나 영화가 

방송되고, 한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동남아시아 나

라들의 평균 연령은 20대로 매우 젊다. 그러한 연령층에게 한류 문

화의 호소력은 매우 크다. 그것은 패션이나 스마트폰, 가전이나 자

전거, 자동차 등의 소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류 스타가 드

라마에서 사용한 삼성 스마트 폰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화장품도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석권하고 있다. 장

근석 등 인기 있는 배우 사진을 판넬로 만들어 화장품 매장에 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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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으로 젊은이들이 쇄도한다. 소프트 파워의 상승효과인 것

이다. 일본도 NHK드라마 등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민간 방송사 연맹에서 베트남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시작한지 얼마 안 돼 효과가 없다.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 늦어버렸다.” 

「K‐pop붐 시기의 미디어와 팬 관계 분석－‘보이는 라디오’를 중심

으로(K‐POPブーム期の韓国メディアとファン: 「見えるラジオ」の調査結果

から)」(吉光正絵, 『東アジア評論』 7, 2015.3)는 일본의 연구들이 한류 붐

을 주로 한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성공한 것으로 보는데 반하

여 이 논문은 ‘보이는 라디오’ 프로듀서들을 인터뷰하여 한류의 성공

요인을 팬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인터넷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연계

하여 분석한 것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K‐POP붐은 한국정부가 주도한 한류진흥정책이나 대형 기획사의 

해외시장 전략의 성과라고 평가되어왔다. 또 대중문화연구나 팬덤 

연구, 혹은 시청자 연구의 문맥에서는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팬들

이 인터넷에서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활동

한 결과로서 그 영향력을 주목하기도 하였다. K‐POP붐은 팬덤의 

힘을 발신자인 기획사나 매스 미디어가 잘 이용함으로써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 작용으로 대규모적인 붐이 일어나고 있다. K‐POP

붐은 유튜브에 올려진 커버댄스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언급함으로

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K‐POP의 세

계적인 붐은 미국발의 글로벌 정보통신 기술이 매개가 되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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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 잘 수렴되어 달성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다른 한편으

로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한 독특한 기술이나 문화를 생

산해왔다.”

「세계로 나가는 대중문화: 한류(走向世界的大眾文化 : 韓流)」(严明, 『人

文研究』 187, 2015)은 중국인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이다. 이 글은 2014

년에 대만에서 출간된 『中日韓城市文學及藝術創新比較』(聖環出版社)에 

실린 글인데, 상해 사범대학 교수인 저자가 상해시의 지원을 받아 연구

한 성과다.

저자는 한류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한류가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

적 오락성을 잘 갖춘 문화라고 분석하였다. 그는 한국은 유교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잘 보존하고 있는데, 한류 스타들이 예의를 잘 

지키는 모습이라든지, 드라마 중에서 보이는 유교의 예의 사상에서 그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

는 전통문화에 서방의 문화를 잘 수용하고 융합하여 독특한 새로운 문

화를 만들어 냈다고 보았다. 즉 한류는 과거와 현재의 동서 문화를 융

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특히 예술적인 재능이 뛰

어난데, K‐pop과 드라마는 그러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한류를 1.0시대, 2.0시대, 그리고 3.0시대로 나누고 3.0

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은 전방위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단

계라고 하였다. 또 한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였

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국가가 문화 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점을 

들었다. 이 논문에서 그의 유교와 관련된 지적은 다소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이 한류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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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류의 탄생과정과 발전, 그리고 한류의 

발전배경, 한국문화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정리를 하였다.

4. 중국의 ‘한류와 유교’ 연구

중국의 학술 논문사이트(http://www.cnki.net/)에서 주제를 ‘韓流’로 검

색을 해보았다. 1999년 이전에는 논문이 검색되지 않았다. 1999년에 

2건의 문장이 검색되었는데, 하나는 한국 바둑계의 맹렬한 기세를 소

개한 것(「汹涌韩流正当红」(谢锐, 『棋艺』, 1999/12)이고 다른 하나는 베

이비 복스의 북경공연 소식을 알리는 문장(「强劲“韩”流袭击内陆」(『音

乐世界』, 1999/12)이었다. 이 두 문장에서부터 ‘한류’라는 단어가 출

발된 것 같다. 검색한 결과에 근거하여 2015년까지의 논문 발표수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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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수로 본다면 총 1739건으로 일본에서 발표된 713건과 비교해

보면 약 2.4배에 이른다. 위 표를 보면 중국의 한류는 2002년, 2006년, 

그리고 2014년에 커다란 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가을동화>가 중국 전역에 방영되었으며, 2006년에는 전 해에 방영된 

<대장금>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6년 이후에는 한국 드라마 방영이 다소 침체되기 시작했다. <대

장금>과 같은 수준의 드라마가 나오지 않고,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미국이나 태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드라마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거기

다 중국 내부의 드라마 제작 편수도 많아지고 수준도 차츰 높아졌다. 

그리고 2013년에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와 <아빠, 어

디 가> 포맷이 중국에 수출되어 크게 성공했다. 이어서 인터넷을 통해

서 드라마 <상속자들>과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방영되어 다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상황이 2014년의 논문발표 편수에 반영

되어있는 것 같다.

발표된 논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한류 현상을 소개하거나 분석한 

논문이 약 60편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한류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30편 정도인데, 이 가운데에는 중국의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이 한류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상당

수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한류로부터 중국이 배워야한다는 입장에서 자국의 문제점이

나 개선 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약 20편정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도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외에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 

한류를 경제와 연관시켜 논한 논문이 각각 15편－20편 정도 발표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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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를 유교와 연관시켜 전문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보이지 않

는다. 하지만, 「한류문화의 보편적인 미학 법칙－한류문화의 ‘진선

미’(释读韩流文化中普适的美学法则－韩流文化中的“真善美”)」(郝梦琪, 『大

众文艺』, 2015.6)는 한류 속에 담긴 유교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

다.

“중국의 고령 계층의 여성들은 특히 더 한국의 가정 윤리 드라마를 

더욱 좋아한다. 극중에 전통 유가 도덕 윤리가 충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예

의의 나라라고 불려왔는데, 한국은 이러한 예의범절을 가정교육에 

더욱 강조하여 융합해 넣었다. …… 가정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서

부터 대화하는 방법까지 모두 거기에 맞는 방식과 예절이 있다. 바

로 이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수많은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 귀결점은 바로 아름다움의 추구다. 인간성 가운데의 아름다움

이며 질서가 있는 예절의 아름다움인 것이다.” 

한류에 담긴 유교사상이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다. 

「한류의 문화적 현대성 재조명(“韩流”的文化现代性再审视)」(张生茂, 

『山西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02)도 한류의 유교적 요소에 대

해서 이렇게 분석했다. 

“한류 드라마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주인공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인 미모를 잘 활용하고 있다. 그러한 점 외에도, 그것은 동양과 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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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불평등한 교류를 뒤흔들어 놓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유

교적 전통문화를 활용한 것이다. …… 한중일 삼국은 서로 아주 가

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서로 교류가 활발하고, 글자도 한자는 같이 

사용한다. 특히 중국은 유교문화의 발원지인데, 한류 드라마는 유

교 교리를 내용으로 삼아서 중국의 드라마 판도를 장악해버렸다.”

「‘한류’ 계시록(“韩流”启示录)」(张硕, 杨艳丽, 『中国市场』, 2015/36)은 

한류가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에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

국의 문화가 그렇게까지 전 세계에 한류열풍을 만들어 낸 원인으로 1)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 2)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공통성, 그리고 3)성

공적인 문화상품 판매 전략을 들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국을 예로 들어본다면, 원래 중국인들은 유교 문화에 젖어 예의

와 겸양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게 되었

다. 따뜻하고 온화하기가 구슬처럼 고왔다. 이러한 품성과 특징이 

중국인들의 인격과 문화의 기초를 구성했었다. 그러나 신중국이 

성립한 뒤에 여러 차례의 정치 운동과 개혁개방이 가지고 온 거대

한 물질적 재산과 풍요로움으로 충격을 받아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를 신속히, 그리고 모두 버려버렸다. 새로

운 문화이념과 제도는 아직도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다. 중국인

들은 점점 민족적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 사이에서 길을 잃고 전통

문화의 계승과, 감상, 나아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여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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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상을 이렇게 분석한 뒤에 그는 이어서 ‘한류’에 대해서 평

가했다.

“그러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작품을 보면, 전통적인 기법을 아주 

뛰어나게 잘 채용하여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동체 인식인 어떤 가치

관과 심미의식을 훌륭하게 표현해 냈다.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냈다. 중국 내에서는 점차 쇠퇴해가고 있는 중화 문

명의 잔잔한 물결, 예를 들면 가정과 가족을 중시하는 마음, 윗사람

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는 마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 젊잖게 예를 잘 갖추는 모습 등을 한류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아

주 잘 표현하였다. 중국사람들의 잠재의식 가운데에 있는 전통적

인 공동체 인식과 귀속감을 잘 환기시켜줌으로써 한국 드라마로 대

표되는 ‘한류’는 중국에서 커다란 붐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중국인들의 잠재의식에 남아 있는 옛 전통시대의 유교적인 윤리와 

공동체 의식을 다시 느끼게 해 줌으로써 한류는 성공을 한 것이라는 평

가다.

사실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대다수 논문들은 한류 현상을 좀 더 ‘표

피적’으로 보려고 한다.

예를 들면, 「‘한류’ 현상 분석(“韩流”现象之探析」(余燕, 『戏剧之家』, 

2015/10)은 중국에서 한류 현상이 일어난 원인으로 1) 풍부한 전파 통

로의 존재, 2) 한류 자체의 지속적이고도 부단한 개선, 3) 연예 기획사

의 완벽한 체계와 기획 3) 한국 정부의 지원, 5) 중국 개혁개방의 산물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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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요인이 없었다면, 중국에서 한류가 일

어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풍부한 전파 통로, 즉 인터넷이나 

SNS 등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반향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방영되어 중국에서 큰 인

기를 끈 <별에서 온 그대>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중국 측에 제공되었

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가 없었다면 중국에서 방영자체가 안되었을

지도 모른다.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이 중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주는 계시(浅谈

韩国文化产业的发展对中国文化产业发展的启示)」(李萧, 『山西师大学报(社

会科学版)』, 2015/S2)라는 논문도 한류가 흥성하는 원인으로, 1) 정부의 

지원, 2)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 3) 국제적인 시장의 활용, 4) 한국 국민

특유의 위기의식 등을 들었다. 

이러한 요소들 역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화

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문화를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측에서 본다면 좀 

더 심층적이고 사상적인 분석보다는 현실적이고 현상에 드러나는 요

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 연구들은 

그런 점에 주목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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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와 전망

2014년 4월 3일에 국내 신문(<조선일보>)에 「‘별 그대’ 등 한류 열풍

에 빗장 걸어 잠그는 중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류 열풍이 거세지자 중국이 자국 문화 보호를 이유로 규제를 강

화하고 나섰다. 중국정부는 TV 방영시간, 콘텐츠 수입 제한 등에 이

어 최근에는 인터넷 방영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한국 

드라마가 유쿠·투도우 등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방영되기 위

해서는 중국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광전총국은 심사를 통과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

제든지 방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같은 기사는 또 다음과 같이 전한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국 TV잡지 ‘TV가이드’는 “테러 소재 영상물이나 공포물 등은 중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듯하다. 미국 드라마의 80%가 중국에서 방

영 중단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요즘은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 측에서 한류 규제에 나

선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류’가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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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가 많이 사그러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한국문화’의 

문제일까? 혹은 한국인들의 문제일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한국문화를 즐기는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리

고 해외사람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류’와 ‘한국문화’를 개념적

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한류’란 한국문화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문화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일본 한류는 일본인들의 것이고, 중국 한류는 중국인들의 것이다. 대

만 한류는 대만의 문화고, 태국 한류는 태국인들의 문화다. 이러한 개

념의 문제는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류의 흥성으로 한국인들에게 많은 이득이 돌아갈 수도 있으나 진

정으로 큰 이득은 외국인들의 것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 한류는 중국인들에 커다란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지 

한국에 그렇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일부 연

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은 한류를 좀 더 본격적으로 이용해 돈을 벌고, 거

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한다. 하지만 국내 무대를 벗어나 외국으로 진

출한 많은 스타들이 좌절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그러한 시도가 위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학자나 경영학자,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전공을 하는 연구자들

은 문제의 심층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이나 현상적인 측면에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원래 그런 학문의 방법론이나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다. ‘한류’는 그러한 연구만으로 모든 것을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임에 틀림없다. 

인문학자들의 분발이 필요한 대목이다. 역사, 문학, 그리고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한류를 연구한 성과가 나와서 사회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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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결합을 하여야 진정으로 훌륭한 한류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류’의 참모습과 그것이 이 

시대에 의미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2015년도에 동아시아 삼국에서 발표된 한류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고 ‘한류와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보고의 목적으로 삼은 부분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를 긍정적으로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든지 다양한 측면에

서 수많은 논의가 가능한 것이 유교라고 할 수 있다. 한류 역시 마찬가

지다. 한류와 유교가 접합된 다양한 논의들이 내년에는 더욱 흥성하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이 보고를 마친다.


